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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조선을 ‘기록의 나라’라고 한다. 왕실 관청은 관청대로 날마다 업무 일지를 썼고, 그것을 달마다 책

으로 엮었다. 대통령의 비서실 승정원은 업무 일지 《승정원일기》를 썼고, 춘추관은 조선 임금과 신하들의 

업무 일지 《조선왕조실록》을 펴냈다. 또한 왕실 행사나 큰 공사가 있으면 글과 ‘그림’으로 보고서를 남겼

다. 이것을 《의궤》라 한다. 오늘날의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보고서라 생각하면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

대부들은 선조가 죽고 나면 갖가지 문집을 엮어 냈다. 그야말로 조선은 ‘기록의 나라’라 할 만큼 기록이 

넘쳐난다. 일찍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시대는 찾아보기 힘들다. 도대체 조선 시대 사람들은 왜 이렇

게 기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이 책에서 그 의문을 풀 수 있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목숨을 걸고 기록한 사실

김찬곤 글  |  권아라 그림  |  144쪽

■ 5, 6학년 중심 학년군

사회: 《조선왕조실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역사 문화적 배

경에 대해 이해한다.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고치려는 사람

과 지키려는 사람들의 대립을 통해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알

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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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책을 세는 ‛권’과 책의 차이를 알아보자.

▶ 붓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공무원인 사관에 대해 공부해 보자.

▶ 실록의 편찬 과정을 조사해 보자.

▶ 실록에 자연 현상을 자세히 기록한 까닭을 알아보자.

[ 학습 목표 ]

조선의 방대한 기록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은 왜 이렇게 촘촘하게 기록을 남겼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다. 그들은 과연 후대 사람들을 위해, 후대 사람들이 조선 시대를 더 자세

히 알 수 있게 하려고 기록을 한 것일까.《조선왕조실록》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조선의 ‘역

사책’일까? 우리는 이 책에서 이러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세계

기록유산인《조선왕조실록》이 어떤 기록인지, 이 기록을 어떻게 썼는지, 왕의 말과 정치를 

날마다 기록한 조선 시대 사관은 어떤 관리인지, 사관은 어떻게 뽑았는지, 실록의 기초 자료

인 사초는 어떻게 기록했는지, 실록의 편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실록을 수정할 때는 어떻

게 했는지, 이 많은 실록을 지금까지 어떻게 온전하게 보관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도 크

나큰 재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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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기 전 해 볼 수 있는 질문과 활동

  대한민국 청와대에는 ‘춘추관’이 있다. 이곳에 청와대 담당 언론사 기자들이 머무르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자 회견을 하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인다. 그런데 조선 시대

에도 관청 춘추관이 있었다. 오늘날 청와대 ‘춘추관’과 조선 시대 관청 ‘춘추관’은 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자.

● 선생님은 인터넷에서 ‘청와대 공관 구조’ , ‘청와대 구조’로 이미지 검색을 하여 청와대에 있는 여러 관청 

구조를 보여 준다.

● 선생님은 인터넷에서 ‘청와대 춘추관’ ,  ‘춘추관’으로 이미지 검색을 하여 춘추관 모습과 춘추관에서 대

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학생들에게 인터넷에서 ‘청와대 춘추관’ 이름의 내력을 찾아보게 한다.

▶ 선생님은 조선 시대 춘추관과 오늘날 청와대 춘추관에 대해 다음의 설명을 들려준다.

예문관이 왕의 말과 명령을 기록하는 관청이라면 춘추관은 조선 왕조의 정치와 지방 행정을 기록으

로 남기고, 행정 문서를 관리하는 곳이다. 오늘날의 국가기록원과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곳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왕조의실록 편찬은 춘추관에서 맡았다.  

오늘날 청와대에도 춘추관이 있다. 이 건물은 1990년에 지었는데, 주로 대통령이 기자 회견을 하는 곳

으로 쓰이고 있다. 또 청와대 담당 언론사 기자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다. 이곳을 춘추관이라 한 까닭

은 조선 시대 기록 관청 춘추관과 관계가 깊다. 조선 시대 춘추관 사관들이 조선 왕조의 정치와 역사

를 기록했던 것인 만큼 지금의 청와대 춘추관 기자들도 바른 언론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역사를 기

록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고 할 수 있다. 

독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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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고 난 후 내용 이해를 위한 질문

  《조선왕조실록》 이야기, ‘너도 나도 담배를 심다’(95 ~ 99쪽)를 읽고 아래 문제를 풀어 보

자.

● 아래 구절은《광해군일기》에 있는 대목이다. ‘왜관’은 일본인이 머물면서 무역 업무를 보는 관사

이다. 이곳에 불이 났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해서 불이 났던 것일까? 

부산 동래 일본인 거주지 왜관에 불이 나 집 80칸을 모두 태웠다. 

《광해군일기》 186권, 광해 15년(1623년) 2월 15일

● 아래 구절은《정조실록》에 있는 대목이다. 정조는 백성들이 기름진 땅에 담배와 차를 심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정조가 이렇게 걱정하는 까닭을 책에서 찾아보자. 

독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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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가 말했다.

“벼는 높고 건조한 땅에 심고 기장은 평평하고 비옥한 땅에 뿌리는가 하면 기름진 땅은 모두 다 담

배와 차를 심는 밭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농사가 형편없게 되었고, 이름난 산은 거의 다 불을 질러 밭

을 일구고 있으니 곡식 보기가 힘들구나.”

이 말을 듣고 김만이 거들었다.  

“담배와 차 재배를 당장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담배를 피우고 

차를 마시는 것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정조실록》 50권, 정조 22년(1798년) 11월 30일

▶ ‛조선왕조실록’이란 이름은?

우리는 조선의 실록을 《조선왕조실록》이라 하지만 이 이름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조선 시대에

는 그냥 《실록》라 했고,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이조실록》이라 했다. ‘이씨가 대대로 왕을 한 왕

조의 기록’이란 뜻이다. 그리고 1945년 해방을 맞고, 그 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58년 조선 실록 복

사본을 낸다. 이때 복사본 책 표지에 붙인 이름이 《조선왕조실록》이다.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이

란 이름은 60년 남짓 된 이름이다.


